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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그림찾기 정답

연예

최근 발표한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

트인‘빌보드 200’에 입성한 걸그룹 있지(ITZY)가 

타이틀곡을 영어 버전으로 내놓으며 글로벌 행보

를 이어간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4일 있지의 미니 4

집‘게스 후’(GUESS WHO) 타이틀곡‘마.피.아. 인 

더 모닝’(In the morning) 영어 버전을 발매하고 영

어 가사를 바탕으로 만든 리릭 비디오(lyric video)

를 공개했다.

있지는‘게스 후’로 빌보드 200에서 148위를 기

미국 유명 영화 시상식인 골든글로브가 존폐위기

에 몰렸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주관하는 할리우

드 외신 기자 협회(Hollywood Foreign Press Asso-

ciation, HFPA)를 둘러싼 부정부패 의혹과 인종 및 

성차별 논란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할리

우드 영화계에 보이콧 운동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HFPA는 최근 2021년 8월까지 

록하며 데뷔 2년3개월 만에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공개된 빌보드의 또 다른 메인 차트인‘아티

스트 100’에서도 99위로 첫 진입에 성공했다. 아

티스트 100은 가수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보여주는 

차트로 앨범·싱글 판매량, 라디오 방송·스트리밍 

횟수, 소셜미디어 활동 등을 종합해 집계한다.

‘마.피.아. 인 더 모닝’은 세계 최대 음악 플랫폼 스

포티파이에서 지난 3일 기준 56위에 오르는 등 앨

범뿐만 아니라 음원 역시 흥행 중이다.

새 대표를 선임하고 흑인을 포함한 신규 회원 20명

을 추가하고 새로운 행동강령을 만들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할리우드 영화계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더욱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1996년부터 골든글로브 시상식 중계를 맡

았던 NBC는 내년에는 시상식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최대 영화 제작사 워너브라더스는 골든글로

브의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혐오 논란을 지적

하며 메이저 제작사 중 처음으로 골든글로브 보이

콧을 선언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 스튜디오 등도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할리우드 대형 

홍보 대행사 100여 곳도 보이콧에 가담했다.

스칼렛 요한슨, 마크 러팔로 등 할리우드 배우들 

역시 HFPA 비판에 가세했다. 톰 크루즈는 골든글

로브 시상식에서 받은 상을 모두 반납하기도 했다. 

있지, ‘마.피.아. 인 더 모닝’ 영어버전 발매

골든글로브, 보이콧 직면 존폐 위기

방탄소년단, BBMA 에서 
신곡 ‘버터’ 첫 공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23일 열리는 미국 음

악 시상식‘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에서 신곡   

‘버터’(Butter) 무대를 최초로 공개한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측은 12일 SNS 채널을 통해 방

탄소년단이 올해 시상식 공연자로 참여한다며“‘버터’

의 전 세계 TV 최초 무대가 이뤄진다.”고 공식 발표했

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21일 영어로 부른 새 디지털 싱

글‘버터’를 발매한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3대 음악시상식 중 하나로 꼽히

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4년 연속 공연자로 참여한

다. 이들은 2018년 이 시상식에서‘페이크 러브’무대

를 최초로 선보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고, 2019년

에는 팝 가수 할시와 함께‘작은 것들을 위한 시’무

대를 꾸몄다. 팬데믹으로 직접 참석할 수 없었던 지난

해에는 인천국제공항을 배경으로 촬영한‘다이너마

이트’(Dynamite) 무대를 영상으로 선보여 화제를 모

았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톱 듀

오/그룹’,‘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톱 셀링 송’,‘톱 

소셜 아티스트’등 4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 지난

해 발매한‘다이너마이트’의 메가 히트에 힘입어 올

해 자체 최다 부문 노미네이트 기록을 세웠다.

올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조나스 브라더스의 멤

버 닉 조나스가 진행을 맡고 NBC 방송이 생중계한다. 

▲ 방탄소년단. 사진=트위터(Billboard Music Awards) 캡처. 

▲ 있지. 사진=JYP엔터테인먼트

▲ 골든글로브가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타운뉴스DB


